
 

 

단편영화 <뚫어드립니다>에서 배우를 모집합니다 ! 

 

● 영화진흥위원회 주관 [온라인.뉴미디어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사업] 선정작  

● 촬영 예정일 : 7 월 8~9 일, 2 회차 (8 일 1 회차 촬영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) 

● 촬영 예정 장소 : 대구  

 

 

 

● 모집 중인 역할  

i. 추상욱- 20 대 남자,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자가격리를 하게 됨. 원칙주의자 같은 

면이 있다. 무뚝뚝하다. 

ii. 김경수- 40 대 남자, 막힌 곳을 잘 뚫어 준다는 배관공. 하지만 자신의 일은 잘 풀리지 

않아 답답함을 느끼며 살아간다. 

 

※ 지원하시는 분들은 프로필과 연기영상(자기소개, 자유연기 포함)을  

backheeone@gmail.com 으로 메일 부탁드립니다. 

(기타 문의사항이 있다면, 010-9917-4546 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!)  

※ 개런티는 추후협의 될 예정이며, 교통·숙식 지원됩니다. (단, 타 지역 배우의 경우 

숙박지원) 

 

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!  

★줄거리 

  

20 년 4 월, 코로나에 모두가 미숙했던 시기. 김경수(40 대후반)가 추상욱(20 대후반)의 

집 변기를 뚫고 있다. tv 에서는 ‘완치 후 사회로 복귀한 확진자들’을 향한 혐오가 만연하다는 

뉴스가 나온다. 경수가 뉴스소리를 듣고는, 확진자들의 잘못도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한 것 

같다며 안타까워한다.  

작업을 마친 경수가 가방을 챙기는 동안, 상욱의 핸드폰에 문자수신음이 울린다. 

[확진자와 동선 이 겹쳐서 코로나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.] 

상욱은 경수에게 자신이 자가격리자가 되었음을 알리고, 싸우던 둘은 보건소 직원의 

어리숙한 대응으로 상욱의 집에 같이 있게 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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